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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화, 그래도 믿을 건 “화약사업”
한국기업평가, 무보증사채 등급 BBB-로 낮춰 … 정보통신부문 부담돼

한국기업평가는 3월21일 한화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<BBB>에서 <BBB->로 하향 조정했다. 기업어음 

신용등급도 <A3>에서 <A3->로 내렸다.

한국기업평가는 한화그룹이 국내 화약시장의 75%를 점유하고 있는 화약부문 사업 안정성과 영업수익성은 

양호하나 계열사 지분 보유, 정보통신 부문의 거액 적자 등으로 과도한 차입금 부담을 안고 있어 현금창출 능

력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.

아울러 부동산 개발과 투자자산 매각 등을 통해 차입금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가시화되기까지는 일

정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.

이에 따라 한화그룹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종전 <BBB>에서 <BBB->로, 기업어음 신용등급은 종전 

<A3>에서 <A->로 하향 조정했다.

한국기업평가는 화약부분의 양호한 사업안정성과 영업수익성을 반영해 등급전망은 <안정적(Stable)>으로 

판단했다. <조인경 기자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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